
Palladium, 국제가격 279달러로 하락

자동차 배기장치 촉매와 콘덴서 등에 사용되는 비철금속인 Palladium의 국제가격이 최근의 과잉공급과 수요

감소 등으로 최근 4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영국의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팔라듐 Spot 가격은 11월18일 온스당 6달러(2.1％) 급락한 279달러를 기

록해 1998년 12월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전체 팔라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용 수요가 2002년 들어 크게 줄어든 것

으로 조사who 앞으로 수요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가격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해석했다.

UBS 워버그증권은 팔라듐이 최근의 과잉공급과 자동차기업들의 재고소진 노력 등으로 수요가 부진한 상태

이며, 앞으로 수년간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 최대의 팔라듐 공급기업인 Johnson Matty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들어 전세계

팔라듐 수요는 37％ 감소해 당초 전망치인 28％ 감소율를 상회했으며, 특히 자동차용 수요가 38％ 급감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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